
- 1 -

민주화 30년,�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

1.� 민주화 30년,� 한국 민주주의:� 무엇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나?�

� -�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음.� 프리덤하우스(Freedom�

House)의 자유 지수,� 이코노미스트(Economist� intelligence� unit)의 민주주의 지수 등 세계

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뿐

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

-� OECD�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의 삶의 위기와 극단적 불평등에도 국민들을 광장으로 이

끌어 낸 것은 개인 또는 우리의 위기와 힘듦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

-� 촛불집회의 결과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87년 대선처럼 역사의

반복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,� 살아있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이 될 것임

2.� 6월 민주항쟁의 의미,� 쟁점,� 과제

-� 6월 항쟁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여 국민들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민주화

이행을 추동한 반독재 민주항쟁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

-� 한국은 6월 항쟁을 계기로 비록 군부 권위주의세력의 즉각적인 퇴진과 과거사 청산을 가져오

지는 못하였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높은 성취를

거둔,�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음

-�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과거로서 6월 항쟁에 대한 형식적 제도화가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에

대한 진단과 성찰이라는 ‘적극적 제도화’가�필요

3.�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:� 전개과정 비교

-� 6월 항쟁과 30년 뒤의 촛불집회는 6월 항쟁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,� 그리고 시위의 규

모와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

-�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월 항쟁과 촛불집회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

권위주의적 통치의 강화,�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,� 정치적 대안의 한계,� 촉

발요인의 발생,� 전 국민적 항쟁,� 제도화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
4.� 국민주권의 완성과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이라는 과제

-� 시민들이 정치협상을 정치권에게 맡겼던 6월 항쟁 당시와 달리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온

라인 대표를 선출하거나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장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의제 정치 이상의 많은

한계를 드러내고 있음

-� 보다 큰 한계는 첫째,� 국가적 수준의 공동 문제에 대한 연대로서 ‘집합적 다수’는 존재하지만

자신들의 정체성과 요구에 근거한 소수들의 ‘연대로서 다수’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,� 둘째,� 다

음으로 장기간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촛불집회는 일상적 정치참여가 아니

라 예외적인 분출에 가깝다는 점

-�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,�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와 같은 반응성이 높은 정치제도의

도입,� 지방자치의 확대,� 협치의 확대와 같은 정치개혁,�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

훌륭한 시민이 필요


